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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find planning issues on reuse of an industrial heritage as a cultural cluster and to suggest

planning factors which can be referred when designing the similar cases. Analysis standards were formed through

reviewing of precedent literatures, and the selected cases(i.e Shanghai M50, Yokohama BankART1929, and Incheon

ArtPlatform) were analyzed to identify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planning characteristics. By combining analys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demand and supply of the arts coexist in one place, and the studios

and galleries are designed with high ceilings; (2) The reg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from

preserving major architectural elements of previous buildings, and open spaces are provided to promote a variety of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3) Various strategies to overcome disadvantage in location are developed, and the

concepts of design can be easily recognized by buildings’ exterior as the reused industrial heritage and the cultural

cluster; (4) Diverse supports for artists make it possible to gather many competent artists, and the cooperative

networks among artists play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luster; (5) The cluster runs educational

programs reflecting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builds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by

supporting regional art industry or developing linked programs; (6) The cluster serves various functions such as cafes,

pubs, restaurants, art shops, and bookstores, and hosts appealing events and festivals to attract many people even

who are not interested in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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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20세기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구

도심에는 범죄, 환경오염, 빈곤층 밀집, 공동화 현상, 지

역 간 대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구

도심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시재생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구

도심의 중심부에는 공장, 창고 등과 같은 산업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문을 닫은 이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h92lee@korea.ac.kr
** 본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도

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했다.1) 한편, 방치된 산업건축물

들을 단순히 철거하기보다 보존 및 활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논의 및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2)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의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산업건축물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

는 요소가 아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인

식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여 도시 활성화를 위한

1)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초판, 돌베개, 파주,

2013, p.15

2) 19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의 개념

이 정착되었다. 이는 문화재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오래되지 않

았어도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하나의 문화재

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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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으로 삼고자하는 시도3)가 많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의 활용은 산업유산을 재생하는 방안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효과

와 그 자체가 갖는 재생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에서도 문화예술의 기능을 특정 공간에 집적시키는 문화

클러스터(cultural clusters)의 조성이 가장 많이 활용되

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4) 1980년대 이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쇠퇴한 도심지역 내 폐공장 부지를 문화클러스

터로 조성하여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킨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도입하

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공장들과 창고들은 다수의

건물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내부공간이 넓고 높

은 특징이 있어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걸맞다는 점도 이러한 사례들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산업유산을 문화클러스터로 재생

한 3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클러스터의 하

드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들이 근대산업유산

재생 시 어떠한 계획상의 특징을 나타내며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추후 유사사례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문화클러스터 계획요소별로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향

후 근대산업유산 재생이 지자체 단위에서 활성화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인천, 상하이 및 요코하마에서 근대

산업유산을 문화클러스터로 재생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

례 중 문화클러스터의 조성목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사례라 할 수 있는 인천 아트플랫폼, 상하이 M50,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문화클

러스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클러스터 계획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위한 분

석의 틀을 설정한다. 둘째, 분석대상의 개요를 살펴보고,

상기 설정한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근대산업유산의 재생

을 통해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한 3가지 사례들(상하이

M50,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 인천 아트플랫폼)의 하드

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 계획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근대산업유산 재생을 통

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문화클러

스터 계획요소별로 제언한다.

3) 국내 사례로는 정선 삼탄아트마인, 포천 아트밸리, 당인리 화력발

전소 등이 있음

4) 박세훈, 김은란, 문화클러스터를 활용한 도시문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 사례, 국토연구, 77권, p.242

1.3. 선행연구고찰

최근 산업건축물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유산으로서 인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근대산업유산을 문화용도로 재생한 사례들을 비교분석

한 연구들 중 박미라 외(2014)는 상하이 창의공간의 일

부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유휴산업

시설의 재생특징 및 창의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

토하여 상징성, 시간성, 접근성, 연속성, 개방성, 가변성,

참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각 사례의

디자인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민주 외(2014)의 경

우, 근대산업유산을 재생한 국내외 사례를 대상으로 커

뮤니티 디자인(장소의 지역성, 참여자의 활동성, 장르의

복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고, 황소영 외

(2011)는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물리적 및 비물리적 관

점에서의 계획특징을 분석하였다. 물리적 관점에는 건축

공간적 시점, 가로공간적 시점 및 지구공간적 시점이 포

함되고, 비물리적 관점에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과의 연

계 및 내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다. 또한 전영훈 외(2010)는 근대산업유산 재생 관련 국

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계획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는

데, 키워드에는 경계공간의 형성, 집사회적 공간의 형성,

역사적 흔적과 일상의 접합, 자연과 인공의 합성, 공동디

자인의 실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시환경 분석에 초점

을 맞춘 연구로는 서울시립미술관을 분석한 손희정 외

(2012)의 연구와 국내사례 30건을 비교분석한 전병옥 외

(2007)의 연구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황소영 외(2011)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드웨어적 관점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문화

클러스터의 조성에 대한 계획상의 특징을 다루고 있고,

문화클러스터가 중시하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지역사

회와의 연계 및 도시 내에서의 자생성 등에 관련된 하드

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각 사례

들이 이러한 계획요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

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다. 또한 문화클러스터의 조성목표를 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발전, 도시 내 불특정 다수 유입으로 분

류하고, 각각의 목표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있는

데,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계획 시 목표설정에 따른 구체

적인 계획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용

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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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클러스터의 계획요소

2.1. 문화클러스터의 개념

오늘날 문화예술기능을 활용하여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도시정책의 과제가 되면서, 문화예

술의 기능을 특정공간에 집적시키는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 또는 문화클러스터(cultural cluster)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 이와 더불어 문화클러스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세훈 외(2013)는 문화클러스터를

활용한 도시문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하는 연구

에서 문화클러스터를 “문화예술 창작기능의 네트워크”라

정의하며, 문화지구6) 또는 문화산업클러스터7) 개념과의

차별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예술가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입주하면서 보다 넓

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예술가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

대되며,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과의 연계가 활발해지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문화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장

기적으로 지역사회 정체성 제고, 삶의 질 향상,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Stern et al.(2007)은 문화클러스터를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 기능의 지리적 집합체”라 정의하며, 문화클러스터

의 도시재생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예술가 네트

워크의 존재와 지역의 빈곤율 감소, 인구 증가, 문화향유

율 증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Wansborough et al.(2000)은 문화클러스터를 한정된 공

간 안에 다른 곳과 비교하여 높은 밀도로 문화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라 정의하며, 차별화된 구역(quarter)

이자 문화활동의 장소임을 강조하였다.

상기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화클러스터의 개념을 정리

해 보면 “지역사회로의 긍정적 효과 및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창작기능의 집합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문화클러스터의 조성목적이 예술가 집

단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의 발전 및 불특정 다수의

유입을 통한 도시활성화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본

연구는 문화클러스터의 조성목표가 예술가 집단의 네트

워크 형성, 지역사회의 발전, 도시 내 불특정 다수의 유

입 중 어느 것을 목표로 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문

화클러스터의 계획요소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5) 상게서, p.242

6) 문화지구란 “문화시설이 중심이 된 복합용도지역”(Brooks and Kushber.

2001)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의 소비기능이 강조된 용도

지역이란 개념이 강하다.

7) 문화산업클러스터는 문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집적체를 의미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박세훈 외, 2013)

2.2. 문화클러스터 계획요소 도출

본 절에서는 문화클러스터의 계획요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8)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검토대상은 문화클러스터와 관련된 연

구들 중 비교적 체계화된 계획요소 또는 계획상의 특징

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인 Wansborough et al.(2000),

Montgomery(2003), Stern et al.(2007) 및 박세훈 외

(2013)의 연구들로 한정하였다. 또한 계획요소 분류를 위

해 앞서 언급한 문화클러스터 조성목표(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발전, 도시 내 불특정 다수 유입)라는 기

준을 활용하고자 하고, 이와 더불어 하드웨어적 요소 및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구분하여 하드웨어적 요소에는 건

축계획 관련 요소를, 소프트웨어적 요소에는 프로그램

관련 요소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Wansborough et al.(2000)은 문화적 재생을 위한 도시

계획의 역할을 다룬 연구에서 문화클러스터의 계획특징

을 도시와의 접근성, 예술의 수요 및 공급공간 공존, 다

양한 기능의 수용, 지역예술과의 연계, 지역 주민들의 참

여, 예술의 수요 및 공급 간 연계 및 이벤트·페스티발의

수용이라 밝혔다. 또한 Montgomery(2003)는 문화클러스

구분 계획요소
문화클러스터 조성목표

예술가 지역사회 도시

하

드

웨

어

적

요

소

Wansbor-
ough et
al.(2000)

도시와의 접근성 O

예술의 수요 / 공급공간 공존 O

Montgo-

mery

(2003)

거리경관의 수용 O

활성화된 전면공간 O

양질의 만남의 공간 O

건축공간의 다양성과 수용성 O O O

공공공간의 양과 질 O O

조밀한 공간조직 O

가독성 O

디자인과 스타일 O

역사성과 진보성 O O

지역성과 상상력 O

지식 O

소

프

트

웨

어

적

요

소

Wansbor-

ough et

al.(2000)

다양한 기능의 수용 O

지역 예술과의 연계 O

지역 주민들의 참여 O

수요 및 공급 간 연계 O

이벤트 및 페스티발의 수용 O

Montgo-

mery

(2003)

토지 이용의 다양성 O

야간산업의 존재 O

교육의 기회 O O

예술관련 회사 존재 O

문화적 활동의 정도와 다양성 O

Stern et

al.(2007)

지역의 문화활동 참여 O

상업적 문화관련 회사의 존재 O

비영리문화예술기관의 존재 O

레지던스 예술가의 활동 O

박세훈

외 (2013)

지역사회 연계 O

직업적 연계 O

예술가의 활동 O

공동체성 O

<표 1> 기존 연구에서의 문화클러스터 계획요소

8) 검토대상은 문화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연구들 중 계획요소를 다루고

있는 연구인 Wansborough et al.(2000), Montgomery(2003), Stern et

al.(2007), 박세훈 외(2013)의 연구들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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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례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석기준으

로는 거리경관의 수용, 활성화된 전면공간, 건축공간의

다양성과 수용성, 디자인과 스타일, 야간산업의 존재, 교

육의 기회, 예술관련 회사의 존재 등이 포함된다. 한편

Stern et al.(2007)은 문화클러스터 내 존재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조하며, 지역의 문화

활동 참여, 상업적 문화관련 회사의 존재, 비영리문화예

술기관의 존재 및 레지던스 예술가의 활동을 문화클러스

터의 계획요소로 꼽았다. 박세훈 외(2013)는 예술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작과정에서 서로 연계되며, 지역사

회와 교류가 활발하다면 성숙한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문화클러스터의 소

프트웨어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상기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계획요소들을 하드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소가 목표

로 하고 있는 것이 예술가 집단의 네트워크 형성인지,

지역사회의 발전인지, 도시 내 불특정 다수의 유입인지

에 따라 문화클러스터 조성목표와 연결을 수행한 결과

<표 1>을 도출하였다. 또한 <표 1>의 계획요소들 중

유사한 계획내용을 담고 있는 요소들을 묶어 하나의 계

획요소로 정리하여9) 총 12개의 문화클러스터 계획요소

를 도출하였고(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례분석

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분

문화클러스터 조성목표

예술가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발전

도시 내 불특정

다수 유입

하드웨어적

요소

수요 및 공급공간 지역주민 활동공간 개방성 및 접근성

예술가 작업공간 지역성 및 역사성 디자인 가독성

소프트웨어적

요소

예술회사와 연계 지역주민 참여유도 다양한 기능 수용

예술가 활동지원 지역예술과 연계 이벤트 및 페스티발

<표 2> 본 연구에서의 문화클러스터 계획요소(분석의 틀)

3. 근대산업유산 재생사례 분석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 중에서도 최근 유사한 산업화 과정10)을 경험하였고,

대도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항도시 및 항구도시라는

동일한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유사한 자원을 보

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천, 상하이, 요코하마를 대

상도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도시에서 근대산업유산을

재생한 사례11) 중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한 대표적 사례라

9) <표 2>의 음영은 각 계획요소가 도출된 근거를 표시하는 것으로,

<표 1>의 음영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참여유도’의 경우 기존 연구의 계획요

소 중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교육의 기회’ 항목을 종합하여 도출

되었다.

10) 개항도시로써 각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이후 산업구조의 개편

으로 도시쇠퇴를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심을 활성화하

기 위한 전략들이 마련되고 있다.

할 수 있는 인천 아트플랫폼, 상하이 M50, 요코하마 뱅

크아트1929를 사례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M50 뱅크아트1929 아트플랫폼

개관년도 2005년 2004년 2009년

위치 상하이시 푸퉈구 요코하마시 나카쿠 인천시 중구

연면적 41,000m
2

3,000m
2

5,600m
2

규모 26유닛(1-5층) 1개동(3층) 13개동(B1-4층)

개발주체 춘밍방직공장

(CRF정부소유)

요코하마시 인천시

운영주체 BankART 인천문화재단

기존용도 춘밍 방직공장 일본우편선 창고 대한통운 창고 외

사진

평면도

<표 3> 분석대상의 개요

3.1. 분석대상의 설립과정

(1) 상하이 M50

1842년 난징조약 이후, 상하이는 국제무역 항구도시로

점차 많은 공장들이 설립되었는데, 당시의 주요 운송수

단이었던 수상운송으로 인해 M50이 위치한 우쑹강 주변

지역은 상하이 근대산업이 가장 집중되는 장소였다.

M50은 1937년 민간소유의 신허 방직공장으로 시작되어

1951년 정부-민간 합동공장으로 바뀌었고, 1961년에는

온전히 정부소유 공장로 바뀌었으며, 1994년 8월 공장의

이름은 또다시 춘밍방직공장(CRF)으로 바뀌게 되었다.

중국 근대 직물산업을 이끌었던 상하이는 1990년 이후

전통적인 노동산업인 직물산업의 쇠퇴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상하이 내 많은 직물공장들이 파산하게 되었다.

CRF도 1999년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CRF의 대

표는 해고된 직업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장건물을 임

대하였다. 2001년 XUE Song이 예술가로는 최초로 CRF

에 입주하게 되었고, 2002년 CRF 근처에 위치한

No.113112)에서 나오게 된 다수의 예술가들이 CRF로 이

11) 상하이의 경우 근대산업유산을 재생한 사례로 Red Town, 2577

Creative Garden, M50, Shanghai Fashion Hub, 800 Show

Creative Industry Park, 1933 Old Millfun, Golden Wisdom 3131,

Garden Lane Energy Saving, The Bridge 8 등이 있는데, 이 중

예술가 집단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

시공간, 예술가 작업공간, 예술관련 회사를 위한 공간이 적절히 구

성되어 있는 대표사례는 M50라 할 수 있다. 또한 요코하마에는

아카렌가 창고, 자임(ZAIM), 뱅크아트1929 등의 재생 사례가 있는

데, 예술가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

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뱅크아트1929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경우, 아트플랫폼,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한국근대문학관 등의 근대산업유산 재생 사례가

있는데, 입주 예술가의 활동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

영되는 사례는 아트플랫폼이 유일하다.

12) No.1131은 1921년에 지어진 창고로 2000년 Ding Yi, Li Lieng이

라는 예술가들이 입주, 이후 5명의 젊은 예술가와 ShangArt 갤러

리가 입주하면서 예술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곳은 상하이

의 SOHO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후 2002년 새롭게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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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결정하였다.13) 2002년 9월 CRF는 대중의 큰 관심 속

에 No.1131의 예술가 및 갤러리를 맞이하였고, 이후 다른

예술가들과 예술기관들 또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2004년 CRF는 Chunming Art Industry Park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총 58개의 아트 스튜디오, 갤러리 및 디자인

회사들을 유치하게 되었다. 2005년 상하이 정부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18개의 CIC(Creative Industry Clusters)를 선

정하였고, Chunming Art Industry Park는 CIC 첫 번째 그

룹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후 공식적으로 M50 Creative

Industry Clustering Park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M50은 꾸

준히 성장하여 더 많은 수의 예술가들을 수용하게 되어

2008년 중반 기준 131개의 아트 스튜디오, 갤러리 및 디자

인 회사들이 존재하였다. 현재 M50에는 영국, 프랑스, 이태

리 등 다양한 국가에 뿌리를 둔 예술기관이 입주해 있고,

다수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으로부터 현

대의 서비스업으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인정받

고 있으며, 상하이 CIC 중에서도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

(2) 요코하마 뱅크아트1929

요코하마 시는 일본 최초의 개항도시로 외국인 거류지

가 형성되어 근대적 도시계획이 실시되었다. 이후 1923

년 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도시전멸, 1945년 요코하마 대

공습과 미군의 접수로 인한 도시기능 마비, 1960년대 인

구급증으로 인한 공해문제 등 여러 고난을 겪었으나,

1963년 사회당 아스카타 시장이 당선(이후 4선)되면서,

타무라 아키라 등의 도시디자이너는 도시재건을 위한 도

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02년 도시디자이너인 기타

자와 타케루가 요코하마시에 투입되면서 구시가지인 바

샤마치 지구의 역사적 건축물 활용을 통한 문화기반 도

시를 만들어 가자는 ‘창조도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

다. 뱅크아트1929는 창조도시 계획 내 창조핵심 형성에

속하는 것으로 도심부에 새로운 창작의 활동거점을 형성

하자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2003년 요코하마는 사업을

시작하며 운영자를 공모하였고, 두 단체를 선정하여

2004년 구 후지은행 및 제일은행 건물에 뱅크아트1929의

문을 열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도쿄예술대학 영상

학과가 구 후지은행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뱅크아트1929는 요코하마 시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구

일본 우편여객선 창고 건물로 이전, 현재의 BankART

Studio NYK를 열게 되었다. 2004년 시작 당시 2년간의

진 개발계획은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3월 No.1131 세입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13) 예술가와 갤러리의 이주를 CRF도 반겼는데, 공장건물을 제조업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레노베이션이 요구되지만,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약간의 레노베이션 만으로 가능하고, 소음

이나 쓰레기, 오염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CRF는

No.1131의 예술가들에게 매우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였고, No.1131

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점과 넓은 내부공간 및 역사성을 갖추

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예술가들의 이주를 결정하게끔 하였다.

실험프로그램이었던 뱅크아트1929는 현재까지 매우 안정

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창조도시 조성 계획의

일부로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타도시 및 국

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창조 핵심 프로젝트의 선

구자적 존재로써의 역할이라는 목표를 스스로에게 부여

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3) 인천 아트플랫폼

인천시 구도심은 1883년 개항 이후 1981년 인천광역시로

승격할 때 까지 인천 경제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

행하였다. 특히, 인천시 개항장(현 중구)지역은 일본, 중

국 및 서구(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와의 조약에 의

해 외국인 집단거류지가 형성되었던 곳이었고, 조선인

거주지역과는 전혀 다른 근대적 역사경관을 형성하고 있

는 지역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중심지

와 개발대상지가 확대되고,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개발

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의 구도심은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14)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

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경관 면에서도

쇠퇴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2003년부터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15)

를 하고 있고, 특히 인천 개항장 주변지역의 개항기 근

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 계획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인천 중구 일대의 창고 밀집지역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2000년으로, 이후 ‘중구 미술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

되었고, 2002년 7월 ‘미술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04년 4월 아트플랫폼은 MA(Master

Architect)제도를 도입하여 계획설계에 착수하였는데, 건

축설계사인 수석 MA를 비롯해 도시계획전문가, 구조안

전기술자, 경관계획전문가, 미술평론가 등 5명이 구성되

었고, 대상지는 인천시 중구 해안동 구도심 지역의 두

블록이었다. 일본우선주식회사(1888년), 삼우인쇄소(1902

년), 대한통운창고(1948년) 등 근대건축물과 주변 건물들

을 매입해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토지매입과정

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었다.16) 이 후 개관 준비 및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09년 9월 25일 정식 개관하였다. 아트플랫폼은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방문이 이뤄

졌고, 참여했던 MA들은 201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동시에 수상하였다.17)

14) 이범훈, 구도심 활성화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인

하대 석사논문, 2011, p.43

15) 기본목표는 구도심의 기능과 위상의 재정립, 쾌적한 도심환경 조

성, 문화적 욕구 증대, 주거 및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력 부활

등이고, 구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 입체복합도시 건설, 고유 자원

을 활용한 지역 특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16) 토지 매입비 포함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당초계획(80억)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사업기간도 7년 이상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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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50 뱅크아트1929 아트플랫폼

하

드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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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

획

요

소

예

술

가

네

트

워

크

형

성

수요

및

공급

공간

CRF가 예술가 및 예술관련 회사 등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로, 현재 약 60개의 갤러리와 약
100여명의 작가 스튜디오 및 예술관련 회사가 입
주해 있다. 공간의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예술의 수요공간으로 활용되
기도 하고, 공급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6개의 갤러리(총 1965.3㎡)와 8개의 스튜디오(총
314㎡)가 전층에 걸쳐 혼합 배치되어 있고, 다양
한 예술활동을 가능한 수용하기 위해 전시공간, ,
외부공간, 공용공간(카페/펍, 도서관 등)을 구분하
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

2개의 전시장(총 760㎡) 및 1개의 공연장(100석)과
20개의 스튜디오(총 797.6㎡)및 9개의 게스트룸(총
156.4㎡)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시 및 공연보다는
입주작가 및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에 더 집중하
고 있다. 전시는 전시장 및 커뮤니티홀, 야외공간
에서 이루어진다.

예술가

작업

공간

스튜디오 면적은 20-300㎡까지 범위로 다양하고,
천장고는 대부분 4m이상으로 매우 높다. M50의
넓고 높은 내부공간은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중요
한 공간특징이다.

스튜디오는 23.7-74.4㎡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
성되고(평균면적 39.25), 천장고(2.6-2.85m)는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1년에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전시공간을 포함한 전관을 스튜디오로
구성하여 30-40팀의 작가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

스튜디오는 시각/공연예술가를 수용하고, 면적은
24.1-54.8㎡(평균면적 39.9㎡), 천장고는 2.7-3.9m으
이다. 게스트룸은 문학예술/비평가를 위한 숙박공
간으로 소규모(14.5-19.8㎡)로 구성된다. 예술가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동작업실/휴게실, 작가지원실
및 자료검색을 위한 아카이브도 제공된다.

지

역

사

회

발

전

지역

주민

활동

공간

M50은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교육의 장소라는
목적보다는 예술애호가 및 부유층을 대상으로 현
대 예술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목적
이 강한 경향이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별도의 활
동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표 프로그램인 뱅크아트스쿨을 위한 전용공간
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동의 종류에 따라 갤러
리, 도서관, 카페/펍 등의 공간이 다양하게 이용됨

토요창의예술학교는 A동(교육공간), 방학예술캠프
는 H동(다목적홀), G동(공방), 학교연계프로그램은
H동(다목적홀), 단기 체험프로그램들은 G동(공방)
에서 실시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으
나, 활동은 다목적홀, 공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지역성

과

역사성

방직산업을 위한 공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존 산업건물이
갖는 특징(적벽돌, 굴뚝, 급수탑, 큰 철재문, 철재
프레임 창문, 오버브릿지 등)들을 그대로 보존하
고, 내부시설에 한해 일부 개조를 실시하였다.

일본우편여객선(NYK) 창고였고, 개조 전 NYK역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던 건물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만을 개조하여 BankART Studio
NYK를 설립하였으며, 기존 창고건물의 특징을 최
대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유하
고 있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유리건물을 기존건물에 덧대어 과거의 흔적이 투
영되도록 하였고, 신축건물도 동일한 박공지붕형
태로 디자인하였으며, 오래된 창고건물 철거 시
나온 벽돌을 마감재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러
한 노력에도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이 최신식 건
물에 의해 가려져 버렸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도

시

내

불

특

정

다

수

유

입

개방성

및

접근성

중탄루역에서 약 20분 걸리고(도보), 고립된 위치
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하
였다, 주출입구가 전체 규모에 비해 협소하게 형
성되어 있지만, 접근로에 면하고 있는 2층 건축물
의 상부를 일부 유리로 마감하여 건물의 뒤편이
투과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주출입구를 지
나자마자 오픈스페이스를 마주하게 하여 개방감
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바샤미치역에서 약 5분 걸리고(도보), 뱅크아트로
의 진입방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외
부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내외부공간과 상하공간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3면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
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1층에 상점 및 카페, 소규
모 전시관을 배치하여 특별한 목적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역에서 10분 거리이고(도보), 차이나타운과 인
접하고 있다. 건축가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
물을 허물어 남는 공간은 오픈스페이스로 계획하
고, 별도의 담장을 배제하여 예술가 간 및 예술가
와 지역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열린 공간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가독성

M50은 우쑹강변에 위치한 유일한 산업유산으로
주변 초고층 건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그
대로 보존되어 있는 공장의 굴뚝과 차가운 색상
의 외벽은 그 자체로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이미
지를 전달한다.

외관은 미색으로 도장된 콘크리트에 작은 창문들
과 파란색 큰 슬라이딩 도어 및 BankART Studio
라 작게 씌여진 네온사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눈에 띄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슬라이딩 도어에
작품을 부착하거나 외벽에 대규모의 작품을 설치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
로서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박공지붕 형태의 붉은 벽돌건물과 유리건물, 이를
연결하는 철제난간으로 이루어진 아트플랫폼은
인근 지역의 한중문화원과 차이나타운의 다소 과
장된 풍경과 대조를 이뤄 오히려 깊은 인상을 줌.
또한 단지를 가로지르는 확 트인 공간은 주변 지
역과 비교하여 다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표 4> 하드웨어적 계획요소 분석

3.2. 사례분석

(1) 하드웨어적 계획요소 분석

<표 4>에서는 대상사례에서 나타나는 근대산업유산 재

생을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의 하드웨어적 계획요소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 및 공급공간의 공존과 관련

하여 문화클러스터의 운영방식에 따라 스튜디오에 집중하

여 공간을 구성하거나, 스튜디오 및 갤러리의 균형을 맞추

거나, 사전에 용도를 규정하지 않고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나타났

는데, 공통적으로 예술의 수요와 공급을 한 공간에 집적시

켜 연계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의 작

업공간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하여 여러 장르의 예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천장고를 최대한 높게

(최소 2.6m) 제공하였다. 또한 공동작업실, 휴게실 등 예술

가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공간이 요

구되지만, 지역주민만을 위한 전용공간의 경우 공간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시간대별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

는 경우에도 문화클러스터의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성과 역사성을 나타내

17) 이현식, 인천아트플랫폼 출범1주년, 황해문화, 69권 2010, pp.337-338

는 것은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기 위해 중요한

계획요소라 할 수 있는데,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산업유

산의 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필요에 따라 개

조를 수행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나타낼 수 있는 굴뚝, 창고의 문 등의 주

요 건축요소는 최대한 보존하려는 특징이 나타났다.

위치적 접근성은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도로 및

보행로를 정비하고, 외부계단을 두는 등 접근성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

내 불특정 다수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적인 공간

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외부공간이 예술 활동 또는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정과 같은 오

픈스페이스를 제공하였다. 디자인 가독성과 관련하여 근

대산업유산 재생의 경우 기존 오래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기 때문에 주변 신축건물 또는 개조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눈에

띄는 공간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문화클러스터

를 조성함에 있어 예술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

해 외관과 대조를 이루는 또는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설

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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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50 뱅크아트1929 아트플랫폼

예술

회사와

연계

중국 현대예술에 특화된 갤러리인 ShangART는
예술가들과 예술회사/기관들을 M50으로 끌어들이
고 있다. 갤러리와 예술기관들이 주최하는 전시와
프로모션 활동들은 입주작가들에게 매우 좋은 기
회가 되고, 이러한 협력관계는 M50의 발전을 이
끄는 중요요소라 할 수 있다.

입주해 있는 예술회사/기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출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뱅크아트 스쿨 강사나
입주작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적 및 DVD 등을
출간한다.

입주해 있는 예술회사/기관 없지만 아트플랫폼의
운영주체인 인천문화재단은 플랫폼 인큐/아웃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 양성하고
새로운 작업을 도모하기 위한 창작제작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예술가

활동

지원

초기 M50은 예술가들에게 매우 저렴하게 임대하
였으나 최근 임대료가 상승중이고, 예술가의 인지
도가 높을수록 임대료를 저렴하게 설정해 이주를
결심하는 예술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예술가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없고, 지나치게 상
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간 2팀이 활동을 하고, 해외 작가들의 교환 레지
던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입주작가 오픈
파티, 아티스트 토크 및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자
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3개월 정도 전관을 스튜디오로 오픈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49팀의 예술가가 동
시에 입주하여 활동 하였다.

1년에 한 차례 정기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선
정하고, 창작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입주작가 &
이론가 매칭,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
르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비평·연구부문이
고, ‘플랫폼 살롱’을 통해 개인 작업실에 작가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작업과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는
데, 이를 통해 다른 예술가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지역

주민

참여

유도

M50은 예술가들의 자발적 집적을 통해 설립된 사
례로, 도시재생이나 지역사회로의 기여라는 목적
을 가지고 계획된 다른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
데, 지역주민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도 차이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개월을 기본 단위로 진행되는 뱅크아트 스쿨은
최대 20인만을 수용하는 소수인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수업이 개설된다.
평생교육과 대학원 수업의 중간 수준으로 학생
간 및 학생과 강사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강 종료 후에도 수강생들끼리의 활동(비평집,
그룹전 등)이 지속되기도 한다.

정규 프로그램은 토요창의예술학교, 방학예술캠
프, 학교연계프로그램이고, 단기 또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은 수시로 개설된다. 소수의 수준 높은
교육보다는,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단기 프로그
램 및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다.

지역

예술과

연계

M50에는 특히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
가들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지역주
민들의 삶과 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작품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또한 상하이대학교 미술대학이 운
영하는 99창의센터는 학생들에게 전시, 교육, 프
로젝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현대예술, 창의
산업을 지원한다.

뱅크아트가 시작된 이후 주변의 간나이지역과 그
일대에 수많은 예술 관련 시설과 아틀리에가 생
겨나, 뱅크아트는 지역 창조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년 지역
내 대학교 졸업전시회를 다수 개최하고, 요코하마
의 예술관련단체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
역예술과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시, 교육,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에서 인천과의
연계를 추구함. 예를 들어,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인천 개항장 일대를 답사하는 활동이 포함되거나,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지역 연구 리서치’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천의 역사와 발전, 문화
네트워크 등을 이해하고 향후 지역 연계 프로젝
트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기능

수용

예술가들이 소품이나 작품 등을 방문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술관련 전문 서점
이 입점해 있다. 일부 스튜디오에서는 도자기공예
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개의 오픈
스페이스 주변으로 다수의 카페 및 레스토랑이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된다.

뱅크아트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은
1층에 위치한 펍/카페인데, 입주작가를 위한 오픈
파티부터 아티스트 토크, 뱅크아트 스쿨 수강생들
의 모임 등의 예술 관련 활동과 도시의 불특정
다수의 모임과 휴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계
절에 따라 외부공간에 키오스크 형태의 바를 설
치하여 펍/카페의 공간을 확장한다.

아트플랫폼은 개방성이 강한 공간적 특징을 가지
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용하고 있는 기능은 주로
문화예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도시
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는 편
이다. H동 1층에 아트숍/카페가 있기는 하지만 시
설전체와 비교하여 규모가 협소하고, 전시, 교육,
체험 등을 위한 내부공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집객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벤트

및

페스

티발

2005년에 상하이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을 성공적
으로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매년 봄, 가을에 joint
opening 이벤트를 주최하는데, 약 20~30개 정도의
갤러리의 신규전시를 동시에 오픈하여 예술가 및
수집가, 예술애호가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해 주고, 갤러리는 집객효과를 누릴 수 있
도록 한다.

매년 무용가 오노가즈오를 기리는 페스티발이 개
최되는데, 뱅크아트 일부 공간에 오노가즈오의 예
술에 영향을 받은 무용가와 예술가들의 공연 및
전시, 워크샵 등을 운영한다. 2015년부터는 1년에
3회 BankART News를 발행하여 뱅크아트 내의 각
종 행사, 이벤트 및 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1년에 한번 개최되는 플랫폼페스티벌은 입주작가
의 오픈스튜디오와 작품전시 및 시민참여 프로그
램들로 이루어진다. 2013년 10월까지는 플랫폼 데
이를 매월 개최하여 야외무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실시하였다. 인천지역 및 기타 예
술가들이 작품, 화구 등을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
창고 세일의 경우에도 2013년까지 매년 개최되었
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표 5>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 분석

(2)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 분석

<표 5>에서는 대상사례에서 나타나는 근대산업유산 재

생을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의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예술회사/기관과 예술가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문화클러스터의 중요한 목

적임에도 불구하고, M50을 제외하고는 예술회사/기관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회사/기관과

예술가가 직접 연계될 수 있다면, 예술가들이 더 많은 기

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예술가 활동지원의 경우 주로 예술

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선정

된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작가들끼리 작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 주는 등 예술가를 양성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대상 프로그램

의 경우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단기 프

로그램뿐 만 아니라 장기 프로그램 및 성인을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입주작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마련하

는 것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계형성을 유도하

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예술과의 연계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특히 지역 내 다른 예술문화공간 또는 기관,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하

고자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시 내 불특정 다수를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카페 및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각종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뱅크아트

1929의 경우 협소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건축물 전면의 외부

공간을 카페 및 펍 등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벤트 및 페스티발의 개최 또한 문화클러스터를 홍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좋은 전략으로 모든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 상

업적 프로모션을 유치하는 등 이벤트 및 페스티발의 범

위와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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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산업유산 재생을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본 장에서는 앞서 수행한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근대산업유산 재생을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시 고려해

야하는 계획상의 특징 및 고려사항을 문화클러스터 계획

요소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4.1. 하드웨어적 계획

구분 고려사항

수요

및

공급

공간

근대산업유산의 재생은 기존 건물의 공간구성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축건물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산업유산

특징 상 창고 및 공장 건물들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는 경우가 많

아 예술의 수요 및 공급공간의 공존을 이루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예술가의 개인공간인 스튜디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와 갤러리 및 다목적 공간을 분리하되,

오픈스페이스 등의 공공공간을 통해 마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클러스터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의 수요

및 공급의 집적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가

작업

공간

창고 및 공장 건물들은 하나의 넓고 높은 공간으로 구성되는 경우

가 많아 예술가들에게 좋은 작업환경 및 전시환경을 제공하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점이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예술가를 위한 작업공간

계획 시 산업유산 건물이 갖는 공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되 다

양한 장르의 예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

부공간을 공동작업실, 휴게실 등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

활동

공간

근대산업유산이 위치한 구도심은 대부분 도시의 쇠퇴를 경험한 곳

으로 이를 재생하여 문화클러스터로 활용하는 것은 예술을 통한 지

역재생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많은 혜택에서 배제된 지역주

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도 존

재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모이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해주는 것은 문화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지

역주민의 활동만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문화클러스터 전체의

활기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역성

과

역사성

근대산업유산은 그 자체로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

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즐거

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조를 하기 보다 기존 건물의 주요 특징

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요소(벽돌, 공장의 굴뚝, 창고의 문, 오버브

릿지 등)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건물 또한 기존의

건물이 풍기는 분위기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성

및

접근성

문화클러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

역사회의 활력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산업유산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구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관

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및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집객효과를 위한

카페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방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과 더불

어 물리적인 접근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내 불특정 다수의 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외부공간에서 예술관련 활동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디자인

가독성

근대산업유산을 재생하여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기존 오래

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기 때문에 주변의 신축건물 또는 개조되지

않은 기존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대조가 이루어지며, 눈에 띄는 경

관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나타내기 위해 건축물의 보존을 강조하다보면 외관에 문화클러스터

의 예술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물 외관 또는 전면공간 등에 건물외관

과 대조 또는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하드웨어 계획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4.2. 소프트웨어적 계획

구분 고려사항

예술

회사와

연계

사례분석 결과, 예술회사 또는 예술기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

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산업유산이 위치한 구도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기능이 취약할 수 있고, 따라서 문

화클러스터 운영주체의 노력만으로 지역사회의 예술적 재생을 이루

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갤러리 또는 예술회

사 등이 유입되고,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

된다. 또한 예술가들과 예술회사 및 예술기관이 직접 연계될 수 있

다면 예술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예술회사 및 예술기관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술가

활동

지원

다수의 문화클러스터가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는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 및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

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예술

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입주작가들의 작품이 전시의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클러스터의 선호도 존재하게 된다. 다만 문화클

러스터의 경우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도시 내 불특정 다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의 활동이 방해받기 않기 위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

다. 예술가와 지역주민 및 도시 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철저한 공

간적 분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되, 입주작가를 주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작가의 작업활동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면 문화클러스터가

갖는 집적효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

참여

유도

근대산업유산의 재생과 문화클러스터의 조성이 갖는 공통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이를 위해서는 근대산업유산이 위치한 구도

심의 지역주민들이 문화클러스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를 통해 개인의 회복,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할 것이다. 즉,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단기성의 특정 기

술을 가르치는 것 보다 진정으로 예술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주민들끼리의 교류 및 입주 작가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뱅크

아트1929가 운영하고 있는 2개월 단위의 뱅크아트스쿨은 학생 간

및 학생과 강사 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강 종료 이후에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비평집 발간, 그룹전 등)와 관계형성이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지역

예술과

연계

사례분석 결과, 문화클러스터의 지역 예술과의 연계는 다양한 방식

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근대산업유

산이 위치한 구도심의 예술적 재생을 위해서는 문화클러스터가 가

진 네트워크의 힘을 문화클러스터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예술분야에까지 발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M50과 뱅크

아트1929의 경우 지역 내 예술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활동범위를 확

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및 예술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시,

교육,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 등 문화클러스터의 활동범위를 지역사

회까지 넓히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능

수용

문화클러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곳에서 머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이러한 활기가 지역사회로 파급되는 것을 궁극적

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예술의 수요 및 공급이라는 목적뿐만 아

니라 집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화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아트샵, 서점 등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마켓, 작품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방, 아이

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 예술 관련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나아가 도시 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

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벤트

및

페스

티발

문화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이벤트 및

페스티발을 개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촉진시키고, 사람

들에게 문화클러스터의 존재를 인식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산업유산을 재생한 사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

지 않은 구도심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연

스러운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작발표회,

패션페스티발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및 방문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벤트 및 페스티발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문화클러스터의 효과

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벤트 및 페스티발으로의 방문

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문화클러스터에서 운영 중인 전시 및

각종 참여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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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근대산업유산을 문화클러스터로 재생한 사

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클러스터의 하드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들이 어떠한 계획상의 특징을 나

타내며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사례분석 결과, 하드웨어적 계획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으로는 첫째, 근대산업유산 특징 상 창고 및 공장건물들

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하여 예술의

수요 및 공급공간의 균형을 이루고, 예술가의 개인공간

인 스튜디오와 갤러리 및 각종 다목적 공간을 명확히 분

리하되, 공공공간을 통해 마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한 넓고 높은 기존의 공간이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

여 예술가의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를 수용

하기 위해 공간의 유연성을 높이며, 예술가들이 함께 공

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둘째, 구도심의 지역주민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되 공간의 용도를 미리 규정하지 않

음으로써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하나의 공간이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클러스터라

는 새로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내부를

개조하되 근대산업유산이 갖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외관의 주요 건축요소(벽돌, 공장의 굴뚝, 창

고의 문, 오버브릿지 등)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축건물

또한 기존 건물의 이미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셋째, 구도심의 고립된 장소라는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보행로를 개선하고 동선 유도를 고려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적인 공간의 조성 및 외부공간의

활용을 고려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

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건물의 외관 또는 전면공간에 반

영구적인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건

축물의 용도에 대한 가독성을 높인다.

소프트웨어적 계획요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민간 예술회사 또는 예술기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

주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클러스터

일대 및 주변 지역까지 예술을 통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클러스터가 도입하

고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클러스터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지만, 지역주민

및 도시 내 불특정 다수의 활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철저한 공간분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되,

입주작가를 주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픈스튜디

오 운영 등 입주작가와 일반인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함으로써 문화클러스터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

도록 한다. 둘째, 지역주민이 문화클러스터 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의 회복, 나아가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고, 지

속적인 참여 및 관계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단기성의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기 보다는 주

민들끼리의 교류 및 입주 작가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와 관

련하여 뱅크아트1929가 운영하고 있는 뱅크아트스쿨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예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졸업

전시를 개최하는 등 각종 활동들을 연계하고, 지역 내

예술가 및 예술관련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문화클러스터의 활동범위를 지역사회까지 넓히기 위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시 내 불특정 다수

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아

트샵, 서점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

매할 수 있는 마켓, 작품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방, 아

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 예술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유동인

구가 적은 구도심에 위치한 문화클러스터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발표

회, 패션페스티발 등 각종 이벤트 및 페스티발을 개최하

고, 이러한 방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운영 중인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근대산업유산 재생을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

성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계획요소의 특징을 분석하여 추후 유사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분석대상을 상하이, 요코하마, 인천의 대표사례로

만 한정하고 있고, 정량적 분석을 배제한 정성적 분석만

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이러한 점

을 보완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일반적이고, 구체적

인 계획요소에 대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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